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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이하 시계조합)이 4일 배포한 보도자료 관해 진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쿠팡을 모함하는 시계조합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직매입을 통한 로켓배송이라는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쿠팡의 외부 셀러 비중은 이커머스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계조합은 외부 셀러 비중이 낮은 쿠팡을, 작년에 이어 다시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 저의
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신고된 온라인 위조 상품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
가했습니다. 이는 한 이커머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커머스 업체와 정부기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짝퉁 천국’ SNS는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관련 기관과 이커머스 업계의 노력으로 위조 상품은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크게 줄고, 자체 감시 시스템이 없는 SNS로 옮겨
가는 풍선효과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조 상품 판매의 70%가량이 SNS와 블
로그 등에서 이뤄지는 반면 쿠팡은 3%대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조합은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업계에서 선도
적으로 위조 상품을 차단하고 있는 쿠팡을 비난하며 위조 상품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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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전담인력, 첨단 AI, 24시간/전과정 모니터링으로 위조상품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① 쿠팡은 전담인력을 채용해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② 위조상품이 등록되는 빈도가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등록 전 판매자들에게 유통 이력 확인하여 해당 상품의 정품여부를 판단하
는 등 사전 사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③ 첨단 AI 기술로 상품의 가격 등을 분석해 위조상품 가능성을 예측하고, 상품 이미지 분석을 통해 진품 여부를 판별해 내고 있습
니다.

상품 등록 전 사전 모니터링은 판매자와 고객의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입니다.
쿠팡은 가품 빈도가 높은 일부 상품에 대해 등록 전 셀러들에게 유통이력 확인을 통해 정품 및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
다. 일부에서는 이런 노력을 외부 셀러에게 ‘영업기밀’을 요구하는 것으로 왜곡 주장하면서 국회와 언론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
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입점하는 외부 셀러에 대한 유명 브랜드 상품의 유통이력 확인은 선량한 판매자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쿠팡의 위조방지 노력 중 하나입니다.

관계당국과 협력을 통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시계조합은 현실을 직시해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다변화된 위조 상품 유통채널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쿠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체 모니터링 강화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위조 상품을 근절하고 상표권자의 권리
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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